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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스토어에서 
아라리오갤러리 라이즈호텔 개관 / 카바 팝업스토어 4. 13~5. 5

돈선필 <Owakon> 피규어, 나무, 스프레이 페인트 

외 혼합재료 85×105×170cm 2018_아라리오갤러리 

라이지호텔 개관전 출품작

아라리오갤러리(이하 아라리오)가 서울에 새 둥지를 틀었다. 
아주그룹이 서교호텔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라이즈 
오토그래프컬렉션(이하 라이즈) 지하 1층에 입점한 것이다. 천안, 
서울의 삼청동, 상하이에 이은 4번째 갤러리다. 아라리오가 
‘홍대 거리’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라리오는 젊고 
참신한 분위기의 장소를 찾던 중 라이즈에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아라리오의 주연화 디렉터는 
“세계 각지의 크리에이터, 미술가,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관전으로 열린 <기억하거나 
망각하거나>전 역시 갤러리의 콘셉트대로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가득 메웠다. 참여작가는 권하윤, 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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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필, 아츠로 테루누마, 아사미 키요카와, 우지 하한, 쉬바청. 
아라리오는 앞으로 삼청동 갤러리에서는 중견 및 원로작가를, 
천안 갤러리에서는 한국미술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가를 중점적으로 선보이며 세 갤러리의 역할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카바(CAVA)의 팝업스토어 전경

젊은 아티스트들의 주목을 끌만한 또 다른 공간 오픈 
소식이 있다. 그런데 오픈 기간은 단 23일! 카바(CAVA)-
의 팝업스토어 소식이다. 카바는 지난달 론칭한 아트 편집 
매장으로, 온라인스토어 오픈과 함께 한남동에 팝업스토어를 
열게 된 것. 스토어의 BGM으로 깔린 노이즈 뮤지션 박다함의 
<카바 믹스 볼륨 원: 라이프. 믹스 바이 DJ YES YES>도 
이번 판매작 중 하나다. 작지만 유니크한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전시장 왼편에는 거대한 윈도우 너머로 화려한 
컬러의 작품들이 즐비하다. 회화나 사진, 디자인 작업을 천에 
프린트해 걸어놓은 것으로, 이번 팝업스토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에디션이다. 카바의 최서연 공동대표는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듯 부담 없이 미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고. 작품의 정보와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에서도 재치를 
발휘했다. 카카오톡 앱에 카바를 친구추가하고 각 작품 밑에 
붙어있는 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면 작가명과 작품가격, 주문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가 답장으로 뜬다. 작품의 가격과 정보를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작가로, 갤러리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작품을 비교적 쉽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품 컬렉션, 그 거리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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